
10 과 그리스도안에서 완성됨 2026 년 3 월 7 일 

일. 믿음의 축복들: 

❖ 위로, 찬양, 그리고 신앙생활의 질서 (골 2:1-5) 

—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 2:1, 
4). 

—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은 이 위험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분명한 목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골 2:2): 그들 

마음에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I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한 지식의 확신으로 가득함. →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 

— 거짓 가르침(교리)들을 지적하기 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장점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질서가 잘 

잡혀 있었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골 2:5). 

—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예배와 교회의 여러 활동에 있어서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지도력과 책임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었고, 모든 활동들은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 그리스도안에 뿌리를 내림 (골 2:6-8) 

— 우리는 교리를 이해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습니다(골 2:6). 

그러나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배운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골 2:7b). 

—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심으신 나무” (사 61:3)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굳게 뿌리내린 

“나무”입니다(시 1:3). 

— 두 종류의 교리가 있습니다: 

(1)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 :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골 2:7) 

(2) 인간의 철학과 텅 빈  

(3) 이론으로 만든 전통: 거짓 교리에 속아넘어가고, 심판을 받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을 빼앗깁니다. (골 2:8, 16, 18) 

❖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힌 손으로 쓴 율법들 (골 2:9-15) 

—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창 17:11). 우리는 침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의 언약을 확증합니다(골 2:11-12). 다시 말해 몸에 받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이 점을 명확히 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1)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골. 2:13) 

(2)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한, 율법이 정한 채무를 갚아 버리셨고 (골. 2:14) 

(3) 악의 세력과 권위와 싸워 이기셨음 (골. 2:15) 

—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사람을 갈라놓은 장벽, 즉 의식법들은 우리를 가로막던 “율법” 과 “요구사항”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엡 2:14-15. 

—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식법들이 상징하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흔드는 문제들: 

❖ 명절, 매월 초하루, 안식일들 (골 2:16-19) 

— 할례 외에도 유대인과 이방사람들을 갈라놓던 관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 의식과 절기(축제)들이었습니다. 

— 할례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한 바울은 이제 “더이상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로 “문헌법”, 즉 의식법들이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 의식과 절기들을 지킬 필요 없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법들과 관습들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마 27:51; 골 2:16). 

— 바울은 여기서 호세아 2 장 11 절을 인용하여 성소에서 절기마다 지키던 의식법들을 요약하려는 듯합니다. 이는 골로새서 

2 장에서 언급한 안식일이 일주일의 한 날과 상관없이 준수하던 연중 행사인 일곱 절기 안식일들 (Savuot)을 말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지켜야 할 보편적인 (십계명의) 도덕법과 함께 적힌 제 칠일 안식일(Sabbath)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 사람이 만든 계명들 (골 2:20-23) 

— 바울이 서신에서 여러 번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행 15:1, 5). 그들의 율법에는 랍비들이 만든 많은 규칙들도 포함되었습니다. 



— 바울의 설명을 살펴 봅시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의식적인 부정함에 대해 염려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며, 낡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골 2:20-22). 

— 바울은 이런 의식들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관습들이 자신들을 도덕적으로 월등하게 지켜준다고 믿지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골 2:23). 

— 요약하면, 우리는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저자들이 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